
▲농업에 치유를 더하다… 치유농장 육성
시는 2022년부터 치유농장 육성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3억원을 확보해 치유농업의 기
반을 다져왔다.�
시의 세심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들의정

원(원예활동)�△플로리움(허브디톡스)�△왕궁
굿파머스(밀새싹)�등 3곳의 치유농장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원예·허브·밀싹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개

발된 각 농장의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 안
정과 건강 증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실제
지난 3년 동안 1,720명이 익산을 찾아 치유농
업을 경험했다.�이같은 프로그램들은 농촌진흥
청이 운영하는‘치유농업 온(ON)’포털에 소
개돼 대중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삼기면‘우리들의정원’은 지난해 농촌

진흥청 주관 중앙경진대회에서 치유농업 프로
그램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
여기에 올해는‘꽃채움 농장’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돼 꽃차를 활용한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기관 연계,�맞춤형 치유 확산
또한 치유농업은 복지와 농업을 연결하는

‘농업기반 사회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치매안

심센터,�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여기에는 △ 우리
들의정원 △플로리움 △산들강웅포마을 △미
륵산늘품치유농장 등 치유농장 4개소가 참여
했다.
이들 농장은 지난해 365명의 시민을 대상으

로 총 34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그 결과,
교감신경 활성도 30%�증가,�스트레스 11%�감
소,�집중력 24%�향상 등 건강 지표 개선 효과

를 입증했다.�시는 올해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
로 연계 기관 확대와 참여자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관광과 접목한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
시는 치유농업을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도 활

용하기 위해‘농촌치유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도 병행한다.�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상품
개발과 플랫폼 연계 판매를 통해 치유농업의
경제적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더불어 익산시는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도 적극 나서고 있다.�농업인대학에서 치유
농업 과정을 운영하고,�전북 유일의 치유농
업사 양성기관인 전주기전대와 협력해 지역
농업인들의 2급 치유농업사 취득도 지원해
왔다.�현재까지 익산에는 총 7명의 치유농업
사가 자격을 취득해 치유 프로그램 과정에 참
여하고 있다.
시는 치유농업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을 잇는

건강한 순환구조를 만들고,�시민이 함께 누리
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
이다.

류숙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치유농
업은 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농촌에 새
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미래형 산업”이라며“사
회서비스 기관과 협력해 상생 모델을 구축하
고,�농촌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해 익산을 치유
농업 일번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치유농업도시’조성박차 16기획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익산시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심신 건강을 돌보고,�농촌경제

를활성화하는‘치유농업도시’조성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익산시는 올해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유농장 육성 △사회서

비스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 △농촌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등 3개 분야의

치유농업사업을본격추진한다고 2일밝혔다.

‘치유농업’은농작업,�원예,�동물 교감등농업활동과농촌경관을통해정

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건강 회복을 유도하는 새로운 농업 분야다.�건강

증진과사회적비용절감,�농촌소득창출이라는다양한효과를동시에실현

할수있어주목받고있다.

올해 1억4000만원예산투입

전주매일캠페인

농업·농촌자원활용시민건강돌본다

산들강웅포마을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지역에 자리를 잡은 치유농장‘플로리움’.

류숙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2일치유
농업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치유농장육성

플로리움등 3곳지역에정착

복지·농업연결‘농업기반

사회서비스모델’로자리매김

산들강웅포마을등치유농장서

치유농업프로그램운영중

농촌치유관광콘텐츠개발로

체험형관광콘텐츠로도활용


